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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data from 117 firefighters aged 39.01±9.17 to find out the effect

of post-traumatic stress symptoms and calling on their job satisfaction level. The three elements in IES-R,

hyperarousal, avoidance and intrusion, were used to measure the level of post-traumatic stress, along 

with the Korean version of multidimensional calling measure (MCM-K). The results show that 35% of them

were classified as a high-risk group of post-traumatic stress symptoms and the old group over 50 years

of age had the highest level of post-traumatic stress. A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was found between

job satisfaction and post-traumatic stress symptoms, while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job

satisfaction level and calling. Statitistically significant covariates in the multiple regression model included

educational background and working period of firefigh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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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경제 규모가 커지고 도시화로 인해 재난구조와 응

급 의료 서비스 등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수요 증대에 

부응하여 소방공무원들의 역할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

다(Bae & Kim, 2011). 소방공무원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안전사회의 구축으로, 재난 안전 환경 변화에 

따라 소방조직과 소방정책의 변화 및 발전이 요구되

고 있다. 소방업무의 영역은 고유의 소방 영역인 화재 

진압뿐만 아니라 재난 안전 사고 수습, 적극적인 대민 

서비스, 그리고 구조⋅구급 활동 등으로 확대되고 있

다(Yang, et. al., 2013). 이러한 변화에 따라 사고 수습

이나 구조⋅구급 활동 등 소방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따른 직무 특성이나 조직문화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소방공무원에 대한 직무 특성의 이해 정도

는 직무만족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직무 자

체의 특성과 조건 등 직무 관련요소 이외에도 동료, 

상사, 부하와의 인간관계, 후생복지 등 개인적 특성과 

조직 환경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다차원적인 요소

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Albanese & Fleet,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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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의 유효성은 물론이고 함께 직무를 수행하는 다

른 소방공무원들의 안전과 직무만족도는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Park, et. al., 2008), 직무만족과 직무 

수행 관계가 높을수록 조직은 질적 효율을 보이고, 직

무만족도가 높은 직원에 의해 직무수행 효율은 증가

한다(Sohn & Sohn, 2009)고 말하고 있다. 소방공무원

들의 적극적 대민 서비스 및 구조⋅구급 활동 등의 과

도한 증가는 외상 후 스트레스 증가로 인한 이직과 탈

진에 연결고리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Jaegal, et. 

al., 2019). 그러나 스트레스로 인한 이직의도와 직무

만족 사이에는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

으며 직무만족이 직무태도의 변수들 중 가장 큰 조직

성과의 설명요인으로 나타났다(Byrd, et. al., 2000). 소

방공무원의 역할의 중요성과 과도한 책임은 나날이 

증가 추세에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수행하는 소방

공무원들의 신체, 심리적 안정성에 따른 치유방안이

나 정책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직무 만족과 정적 

상관이 있는 직무몰입이 직원과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임은 여러 선행연구에서 알려져 있

고(Jaegal, et. al., 2019), 선행연구에서 소명의식과 자

아탄력성이 외상 후 성장에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

로 밝혀졌다(Jeong, 2019), 또한 직무스트레스는 직무

만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히고 있으나

(Jaegal, et. al., 2019) 소방공무원의 직무만족과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그리고 소명의식에 대한 영향력에 

관한 확실한 경험적 증거는 아직 없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소방공무원의 직무만족에 미치는 요인을 도출

함에 있어 외상 후 스트레스와 소명의식에 대한 고찰 

필요성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특히 최근 세대

간 선호성향의 차이가 심해짐에 따라 연령이나 개인

별 특성의 차이는 커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

서 이를 위해 소방공무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

른 집단 간의 차이와 분포, 세 요인 간의 관련성을 파

악하고, 그를 기초로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치유농

업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부정적인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은 완화시켜주고, 긍정적인 소명의식은 높여줌으

로써 직무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외상 후 스트레스 

다양한 재난, 사건, 사고의 현장에 투입되어 외상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소방공무원, 경찰관, 군인, 또는 

그러한 사건, 사고로 인한 부정적인 심리적 영향을 완

화시키는 데 필요한 서비스 제공과 함께 동반되는 간

접 외상 후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부정적인 영향에 대

한 관리가 필요한 특수 대상자로 볼 수 있는 심리학자, 

정신보건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의 직업군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로 

이환되기 쉬운 고위험직업군에 해당한다(Alden, et. 

al., 2008; Jeong, 2010; Kwon & You, 2013; Park, 2014; 

Bercier & Maynard, 2015). 외상사건이란 ‘실제적인 죽

음이나 심각한 상해, 또는 개인의 신체적 안녕을 저해

하는 사건을 본인이 직접 경험했거나 타인에게 일어

난 것을 목격한 경우, 그리고 그로 인해 극심한 공포, 

무력감, 두려움 등의 감정을 경험한 경우’를 말한다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APA, 1994). 소방공

무원의 PTSD 유병률은 17~30%로 알려져 있으며

(Corneil, et. al., 1999)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는 사건

이나 환경에 대한 개인의 대응력에 제한이 주어지는 

경우, 자살 충동 위험이 높아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Zhang, et. al., 2011). 2018년 소방청에서 전국 소

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조사 자료에 의하

면, 지난 10년간 순직한 소방공무원은 10만명당 2008

년 9명에서 2017년 2명으로 감소하였으나, 자살한 소

방공무원은 2008년 3명에서 2017년 15명으로 5배 증

가하였다 (National Fire Agency: NFA, 2018. 2. 27.). 재

난 현장에 투입되어 외상에 반복적으로 노출됨으로써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

험은 외상 사건의 재경험, 지속적인 과각성, 외상 관련 

요인에 대한 회피, 인지⋅감정적 반응의 둔화상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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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다(APA, 1994). 따라서 이러한 외상 후 스트레

스는 소방공무원만의 직무특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으며, 직무의 특성은 크게 긴급성, 위험성, 불확실

성, 직무중요성으로 압축시킬 수 있다. 직무에 내재되

어 있는 이런 위험성이나 긴급성으로 인해 항시적으

로 초긴장감 속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

에 스트레스를 유발시키기에 충분하다(Lee & Lee, 

2007). 따라서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은 열악한 근무

여건으로 인한 각종 스트레스와 맞물려 단순히 정신

질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소방공무원의 업무 수행

에 있어서 커다란 장애 요인이 되기도 한다(Lee & 

Choi, 2006). 또한 이러한 업무 수행 장애 요인은 소방

공무원의 직무만족도 감소, 잦은 결근, 알콜을 비롯한 

약물남용 등에 따른 다양한 스트레스 반응으로 인해 

소방조직의 직무수행 효과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Chang, 2002; Alden, et. al., 2008; Kwon & You, 2013). 

소방공무원 이외에도 고위험직무군에 속하는 타 직종

인 사회복지사의 경우(Sisa IN, 2013. 10. 17.), 외상사

건을 경험한 대상자를 상담하거나 개입 후 참여자의 

55%가 간접 경험에 의한 외상 후 스트레스를 호소하

였으며, 간접적 외상 후 스트레스도 직무만족에 커다

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Ko, 2007).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의 대표적 악화유발요인으로는 직무 스

트레스, 우울, 수면장애, 불안, 소진 등이었고, 완화요

인으로는 직무만족, 소명의식, 스트레스 대처 등이 제

시되었다(Skogstad, et. al., 2013). 즉 직무만족도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완화나 소

명의식 향상을 위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앞선 선

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직무만족도에 미칠 수 있는 변

인은 개인적 요인인 인구사회학적 요인, 직무와 환경, 

사회적 요건을 포함한 외상 후 스트레스, 소명의식 등

을 주요 변인으로 선정하였다. 

2. 소명의식

소명(calling)의식은 한 사람의 인생에서 일이 가지

는 의미를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요

소로써(Dik, et. al., 2012), 초월적 부름 또는 스스로의 

내적 성찰을 통해 일과 관련한 자신의 역할이나 의무

를 깨닫고, 자기 자신의 일을 통해 삶의 목적을 성취해 

나아가며, 공공의 선(common good)에 기여하고자 하

는 친사회적 의도를 인식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을 

의미한다(Dik & Duffy, 2009). 자신의 일을 의미있게 

인식하고 그 목적을 실현해 나가는 것에 대한 폭 넓은 

이해의 기반이 되어 주고, 일의 의미와 관련하여 핵심 

주제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는 소명의식(Ha, et. al., 

2014)은 자신의 일에 대한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애착

(Blau, 1988), 자신이 속한 조직에 대한 애정이나 소속

감(Allen & Meyer, 1990), 조직의 정체성과 자신이 동

일한 속성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인식하거나

(Cole & Bruch, 2006) 자신이 소속된 조직의 동료와 일

을 위한 자발적 행동(Organ, 1990) 등 일과 관련된 긍

정적 태도와 행동에 정적 영향을 준다(Ha, 2012; Yoon, 

et. al., 2013). 반면, 현재 속한 조직을 이탈하는 방안을 

의식적으로 고려하는 정도(Tett & Meyer, 1993)와 업

무스트레스로 인한 결근 수 및 직무와 관련하여 발생

하는 역기능(Parker & DeCotiis, 1983)과는 부적 관계

를 가진다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Ha, 2012; 

Yoon, et. al., 2013). 

3. 직무만족

직무만족은 직무 상황에 대한 구성원 자신의 직무

에 대한 감정적 상태를 나타내므로(Brooke, et. al., 

1988), 개인과 환경 간의 관계에서 또 다른 중요한 차

원이다. 다수의 연구자들은 직무만족에 대해 다양하

게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직무만족은 업무와 관련된 

욕구 충족과 만족의 정도, 개인이 직무에서 느끼는 즐

거움을 유발하는 감정적 반응의 정도로 정의하고 있

다(Muchinsky, 1987). 따라서 직무만족은 개인의 직무

경험으로부터 오는 긍정적인 주관적 감정으로(Smith, 

et. al., 1983), 개인이 자신의 직무에서 느끼는 욕구, 바

램 등의 충족 정도에 대한 평가 결과로서, 개인이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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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직무를 선호하는 정도로 볼 수 있다(Spector, 1996). 

직무만족도의 정도는 업무의 질과 종사 의무, 그리고 

사명감 등에 영향을 미치며 효과적 역할 수행과 전문

적 발전에 영향을 준다(Longest, 1974). 직무만족도가 

높은 근로자는 낮은 근로자에 비해서 이직률과 결근

율이 낮고 작업성과가 높은(Muchinsky, 1977) 반면, 외

상 후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직무만족이 낮고, 자살사

고가 높아지며, 소명의식이나 사회적 지지는 낮아진

다(Lee, 2019). 따라서 조직에서 구성원들의 직무만족

이 낮아질수록 직무성과는 저하되고, 결석⋅이직률 

증가와 함께 조직 전체의 사기는 낮아진다고 볼 수 있

다(Mathieu & Hamel, 1989). 또한 개인들이 느끼는 직

무에 대한 불만족은 조직구성원들의 탈진을 가져오

고, 외상 후 스트레스를 높이는 등 심리⋅정신적 문제

의 발생을 초래할 수 있다(Verbrugge, 1982). 이러한 직

무만족은 오랫동안 조직성과에 중요한 결과를 가진 

요인으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에, 직무만족의 긍정적 

결과를 통하여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잠정적인 

요인을 조사, 파악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

요하다. 

정부조직에서도 외상 후 스트레스는 소명의식과는 

달리 부정적인 효과를 가지는데, 외상 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소방공무원들은 직무만족의 부재로 싫증을 

느끼게 됨으로써 조직과의 일체감이 상실되어 조직의 

목표 달성에 기여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Davidson & Veno, 1980). 따라서 직무만족도는 외상 

후 스트레스나 직무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이직의도나 

조기퇴직 사이에는 부(-)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반면 

소명의식과는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직무만족이 직무태도 변수들 중 가장 영향

력이 큰 조직성과의 설명요인으로 볼 수 있다(Byrd, et. 

al., 2000). 

이처럼 고위험직무군 소방공무원들의 직무만족도

와 외상 후 스트레스, 소명의식 수준간의 관계 규명은 

매우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선행연

구는 미미한 수준이다. 따라서 소방공무원을 대상으

로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치유 

프로그램은 마음 건강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새롭게 

등장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소방청에서는 코로나

19 장기화로 지쳐있는 구급대원의 육체⋅심리적 스트

레스 해소를 위해 7월부터 농촌진흥청이 운영하는 치

유마을을 통하여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National Fire Agency: NFA, 2020.7.13.). 그러나 지금

까지 소방공무원의 PTSD 판정과 증상 등을 중심으로 

일부 연구가 진행되었을 뿐 그에 대한 치유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는 전혀 없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외상 사건을 경험한 소방공무원들에게 적절한 

중재가 이루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과 그에 대한 효과 

구명의 필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외상 후 스트레스 증

상, 소명의식, 직무만족도의 상호연관성을 파악하여 

추후 치유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

용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대상자의 사회-인구사회학적 배경 및 직무특성

본 연구는 고위험직무군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

트레스 증상 및 소명의식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

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순창소재 소방서 및 119지역

대 소방공무원 121명을 대상으로 현장 설문조사를 실

시하였고, 부적합한 설문을 제외한 117명의 설문을 분

석하였다. 설문조사 시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문 참

여자에게 설명한 후 무기명으로 작성하도록 하였으

며, 참여 여부는 자유의사에 따라 실시하였다. 인구사

회학적 변수에는 성별, 나이, 최종학력, 월평균 가구소

득, 결혼 상태가 포함되었다. 또한 직무특성은 직위, 

현재맡은 업무, 그리고 직무형태가 포함되었다. 대상

자의 성별은 남자 107명(91.5%), 여자 10명(8.5%), 연

령분포는 30대 42.2%, 40대 22.4%, 50대 20.7%, 20대 

14.7% 순이었다. 학력은 대졸(재학중) 75.2%, 고졸 

20.5%, 대학원졸(재학중) 4.3% 순으로 나타났다. 월평

균소득수준은 월 300만원 이하가 43.6%로 가장 높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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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 다음은 월 301-400만원 23.9%, 월 501만원 이상 

18.8%, 그리고 월 401-500만원 13.7% 순이었다. 또한 

결혼상태는 기혼 67.5%, 미혼 30.8%, 이혼/사별/별거 

1.7% 순이었다. 직위는 소방위 이상이 29.1%로 가장 

많았고, 소방사 28.2%, 소방장 23.9%, 소방교 18.8% 순

이었고, 현재 맡은 업무는 화재진압 47.0%, 구급 

20.5%, 행정 19.7%, 구조 11.1%, 그리고 119종합방제

센터 업무가 1.7% 순이었다. 근무형태는 3교대가 

76.1%로 가장 높았고, 상시 주간업무 21.4%, 기타 

2.5% 순이었다(<Table 1>).

 

Variable Categories Frequency
Percent 

(%)

Gender
Male 107 91.5

Female 10  8.5

Age

20-29s 17 14.7

30-39s 49 42.2

40-49s 26 22.4

50-59s 24 20.7

Education

High school graduate 24 20.5

Univ. graduate 88 75.2

Postgraduate 5  4.3

Monthly 
income
(Won)

≤3,000,000 51 43.6

3,010,000~4,000,000 28 23.9

4,010,000~5,000,000 16 13.7

≥5,010,000 22 18.8

Marital 
status

Married 79 67.5

Single 36 30.8

Divorce/bereavement/separation 2  1.7

Work 
position

Fire-fighter 33 28.2

Senior fire sergeant 22 18.8

Fire sergeant 28 23.9

≥Fire lieutenant 34 29.1

Work 
type

Fire suppression 55 47.0

Rescue 13 11.1

First aid 24 20.5

Administrations 23 19.7

119 comprehensive
 disaster prevention center

2  1.7

Shift 
pattern

Regular daytime work 25 21.4

3 rotation 89 76.1

The others 3  2.5

Table 1. Characteristic of survey respondents (N = 117)

2. 심리적 평가도구

심리적 특성에 관한 평가도구로서 외상 후 스트레

스 증상은 사건충격 척도(Impact of event scale-revised, 

IES-R), 한국판 다차원적 소명의식(Korean version of 

Multidimensional Calling Measure, MCM-K), 그리고 직

무만족척도를 이용하였다.

1)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분석을 위하여 Eun, et. al. 

(2005)이 표준화한 한국판 사건충격척도(Impact of 

event scale-revised-korean version, IES-R-K)를 사용하

려고 하였다. 그러나 IES-R-K는 국내에서 타당화 되긴 

하였으나 표집 수가 105명으로 충분하지 않아 안정적

인 요인구조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Horowitz, et. al.(1979)

가 개발하고, Weiss & Marmar(1997)가 각성과 관련된 

7개 문항을 추가하여 제작한 사건 충격 척도-수정판

(The Impact of Event Scale-Revised: IES-R)을 활용하였

다. IES-R은 ‘과각성’, ‘회피’, ‘침습’을 반영한 외상관

련 자기보고식 척도로 3개 요인 총 22문항으로 구성되

었고, 과각성 6문항(4, 10, 15, 18, 19, 21), 회피 8문항(5, 

7, 8, 11, 12, 13, 17, 22), 침습 8문항(1, 2, 3, 6, 9, 14, 

16, 20) 으로 분류되었으며, 각 문항을 5점 Likert 척도

(0~4)로 답하도록 하였다. Weiss & Marmar (1997)의 

IES-R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 s ⍺값은 .79였고, 

본 연구의 Cronbach’s α값은 .98로 나타났다. 

2) 다차원적 소명척도

소명척도는 Hagmaier & Abele(2012)이 개발하고 

Ha, et. al.(2014)이 타당화한 한국판 다차원적 소명척

도(MCM-K)를 사용하였다. 문항 수는 총 9문항이며, 

본 연구에서는 각 문항을 6점 Likert 척도(1=전혀 아니

다 ~ 6=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척도의 하위요인

으로는 각 3문항씩 총 9문항으로 첫째 요인인 ‘일 동

일시 및 개인-환경 적합 요인’으로서 일과 자신의 동

일시 하는 정도 및 일을 통하여 내재되어 있었던 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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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S

Group N Percent (%)

Normal 46 39.3

Low 29 24.8

High 42 35.9

PTS score ≤17, ≤18~24(low), ≥25(high); (N=117)

Table 2. Post-traumatic stress symptoms of the subjects

력을 실천 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나 재능 등이 현재

의 업무와 잘 맞는지를 뜻하고 있다. 두 번째 요인인

‘일의 의미와 가치추구 행동 요인’은 삶의 목적과 의

미를 나타내는 정직성, 공정성, 이타심 등 직장의 업무

와 관련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도덕적 가치를 나타

낸다. 그리고 세 번째 요인인 ‘초월적 인도력 요인’은 

개인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게 해주는 고 차원

적 힘이나 내적 감정, 그리고 일과 관련된 안정감을 

기반으로 한 주관적 확신성을 의미하는 3요인으로 구

성되어있다. Hagmaier & Abele(2012)의 연구에서 나타

난 Cronbach’s α값은 일 동일시 및 개인-환경 적합 

.88, 일의 의미와 가치추구 행동 .85, 초월적 인도력 요

인은 .83이었고, Ha, et. al.(2014)의 연구에서 나타난 

Cronbach’s α값은 각각 .85, .83, .80이었다. 본 연구의 

Cronbach’s α값은 .95, .94, .94로 나타났다.

3) 직무만족도

본 연구에서는 신뢰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

로 분석되어 Youn & Song(2014), Yun(2014) 등이 경찰공

무원의 직무만족도 조사에 사용했던 척도를 사용하였

다. 총 3문항의 5점 Likert 척도(1=전혀동의하지 않는다 

~ 5=매우 동의한다)이며, 직무에 대한 자긍심, 보람과 

긍지, 신념 정도 등을 평가하는 문항으로 ‘나는 소방관

이라는 직업을 잘 선택한 것 같다.’, ‘나는 소방관이라는 

직업에 자긍심을 가지고 있다.’, ‘나는 직무수행 시 보람

과 긍지를 느낀다.’의 3개의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Youn 

& Song(2014)의 연구에서의 Cronbach’s α값은 .91, 

Yun(2014)의 연구에서의 Cronbach’s α값은 .75였으며, 

본 연구의 Cronbach’s α값은 .94로 나타났다.

3. 통계분석

본 연구의 통계분석은 IBM SPSS ver. 25.0을 이용하였

다. 측정도구의 내적신뢰도 분석은 Cronbach’s α를 산출

하였다.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소명의식척도는 일원배

치분산분석을 하였고, 사후검정은 Tukey’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하였다.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는 Pearson’s 

상관관계분석, 외상 후 스트레스 수준에 미치는 위험도,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외

상 후 스트레스, 소명의식 및 인구통계학적 변수가 직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은 회귀분석을 실시하

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성별, 연

령, 학력, 월평균 소득, 결혼상태, 직급 등은 명목척도로 

조사하였기 때문에 회귀분석 시 더미변수로 변환하였다.

Ⅳ. 결 과

1. 고위험직무군 소방공무원의 심리적 특성 분석

1)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외상 후 스트레스(Post-traumatic stress) 증상은 17점 

이하 정상군, 18~24점 이하 저위험군, 25점 이상은 고위

험군으로 정의하였다(Eun, et. al., 2005). 대상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수준은 정상군 39.3%, 저위험군 24.8%, 

고위험군 35.9%로 나타났다(<Table 2>). 선행연구에 의

하면(Copeland, et. al., 2007), 일반인은 10% 정도 외상성 

사건에 노출되었을 경우 이 중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유병률이 8~26%정도인 반면, 소방공무원의 경우 외상

성사건의 경험이 90% 이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Shin, et. al., 2015), 이 중 18~51% 정도가 외상 후 스트레

스 증상을 보이고 있다고 밝히고 있어(Lee, 2012; Baek, 

2014),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위험률이 

특히 높은 것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해야만 한다고 판단

하고 있다.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배경 및 직무특성에 

따른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의 평균 차이를 알아보았다.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의 세 가지 구성요소에 따른 연령

별 및 월평균소득별 차이를 알아본 결과, 고위험직무군 

소방공무원의 집단간 ‘과각성’, ‘회피’, ‘침습’ 3요소 전

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연령별은 ‘과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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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z D E F G H F p

A 0.72±0.74a 0.90±0.82a 0.49±0.61a 1.17±0.88a 1.33±1.41a 2.833  .028*

B 0.98±0.81a 1.05±0.82a 0.69±0.69a 1.36±0.84a 1.69±1.33a 2.458  .050*

C 0.90±0.75a  1.13±0.81ab  0.69±0.61ab 1.40±0.78ab 1.81±1.33b 3.651  .008**

Note. Values are mean ± standard deviation (N = 117). Mean separation within rows by Tukey’s multiple range test, 5% level.
zV = Variance; A = Hyperarousal; B = Avoidance; C = Intrusion; D = Fire suppression E = Rescue; F = First aid; G = Administrations, H = 119
comprehensive disaster prevention center 
*, **Significant at p <.05 or p <.01 by one way ANOVA.

Vz 20s 30s 40s 50s F p

A 0.43±0.52a 0.65±0.74a 0.93±0.91ab 1.22±0.71b 4.885  .003**

B 0.66±0.74a  0.91±0.80ab 1.06±0.86ab 1.47±0.71b 4.099  .008**

C 0.61±0.54a  0.83±0.73ab 1.18±0.89bc 1.44±0.65c 5.937  .001***

Note. Values are mean ± standard deviation (N = 117). Mean separation within rows by Tukey’s multiple range test, 5% level.
zV = Variance; A = Hyperarousal; B = Avoidance; C = Intrusion
**, ***Significant at or p <.01 or p <.001 by one way ANOVA.

Table 3. Differences in post-traumatic stress symptoms by age of fire-fighters 

Vz Under 3,000,000 3,010,000~4,000,000 4,010,000~5,000,000 Over 5,010,000 F p

A 0.54±0.65a  0.73±0.75ab  1.17±0.82b 1.19±0.86b 5.566 .001***

B 0.81±0.76a 0.94±0.83a  1.29±0.86a 1.38±0.80a 3.393 .020*

C 0.74±0.65a  0.91±0.78ab  1.37±0.85b 1.43±0.76b 6.214  .001***

Note. Values are mean ± standard deviation (N = 117). Mean separation within rows by Tukey’s multiple range test, 5% level.
zV = Variance; A = Hyperarousal; B = Avoidance; C = Intrusion
*, ***Significant at p <.05 or p <.001 by one way ANOVA.

Table 4. Differences in post-traumatic stress symptoms by monthly average income of fire-fighters

Vz fire-fighter Senior fire sergeant Fire sergeant ≥Fire lieutenant F p

A 0.54±0.62a 0.61±0.73ab  0.87±0.83ab 1.08±0.85b 3.359 .021*

B 0.79±0.79a 0.97±0.76a 0.98±0.84a 1.29±0.83a 2.157 .097

C 0.70±0.65a  0.88±0.71ab  1.04±0.85ab 1.32±0.78b 3.984 .010**

Note. Values are mean ± standard deviation (N = 117). Mean separation within rows by Tukey’s multiple range test, 5% level.
zV = Variance; A = Hyperarousal; B = Avoidance; C = Intrusion
*, **Significant at p <.05 or p <.01 by one way ANOVA.

Table 5. Differences in post-traumatic stress symptoms by work position of fire-fighters

Table 6. Differences in post-traumatic stress symptoms by work type of fire-fighters

성’은 20-30대와 50대, ‘회피’는 20대와 50대, ‘침습’은 

20대와 40대 이상 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20대

와 중년세대간의 차이가 큰 것으로 볼 수 있었다(<Table 

3>). 월평균소득에서는 ‘과각성’, ‘침습’의 2요소는 월

평균 300만원 이하와 401~501만원 이상 간, ‘회피’요소

는 500만원 이하와 501만원 이상 간,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나타났다(<Table 4>). 또한 직급별 차이를 알아본 

결과, 소방사와 소방위 이상 집단간 ‘과각성’, ‘침습’의 

2요소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외상 후 

스트레스가 소방사에서 가장 낮게, 소방위 이상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별 분석 

결과에서 20대와 50대의 차이가 유의했던 결과와 동일

함이 검증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현재 맡은 직무별 차이

를 알아본 결과, 구급과 행정 집단간 3요소 전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Table 5>). 외상 후 스

트레스 증상 3요소 전체 화재진압, 구조, 구급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공무원보다 행정과 119종합방재센터의 

일을 수행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이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Tabl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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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nce Fire-fighter Senior fire sergeant Fire sergeant ≥Fire lieutenant F p

Calling 1z 4.79±0.79b 4.09±0.71a  4.35±0.94ab  4.28±0.71ab 4.045 .009**

Calling 2 5.07±0.71a 4.65±0.73a 4.67±0.93a 4.70±0.78a 1.999 .118

Calling 3 4.38±0.97a 4.02±0.86a 4.21±1.01a 4.07±0.76a 0.991 .400

Note. Values are mean ± standard deviation (N = 117). Mean separation within rows by Tukey’s multiple range test, 5% level.
zCalling 1 = Identification with one’s work and P-E-FIT; Calling 2 = Sense and meaning and value driven behavior; Calling 3 = Transcendent guiding
force
**Significant at p <.01 by one way ANOVA.

Variance 20s 30s 40s 50s F p

Calling 1z 4.65±0.98b  4.43±0.75ab  4.58±0.85ab 4.00±0.72a 2.943 .036*

Calling 2 4.94±0.80a 4.82±0.76a 4.91±0.82a 4.50±0.84a 1.475 .225

Calling 3 4.35±0.92a 4.25±0.94a 4.14±0.96a 3.97±0.77a 0.739 .531

Note. Values are mean ± standard deviation (N = 117). Mean separation within rows by Tukey’s multiple range test, 5% level.
zCalling 1 = Identification with one’s work and P-E-FIT; Calling 2 = Sense and meaning and value driven behavior; Calling 3 = Transcendent guiding
force
*Significant at p <.05 by one way ANOVA.

Table 7. Differences in Korean version of multidimensional calling measure(MCM-K) by age of fire-fighters 

Variance Married Single Divorce/bereavement/separation F p

Calling 1z 4.29±0.81a 4.62±0.80a 5.17±0.71a 3.009 .053

Calling 2 4.66±0.80a 5.02±0.76a 5.50±0.24a 3.390 .037*

Calling 3 4.07±0.84a 4.33±0.96a 5.83±0.24b 4.726 .011*

Note. Values are mean ± standard deviation (N = 117). Mean separation within rows by Tukey’s multiple range test, 5% level.
zCalling 1 = Identification with one’s work and P-E-FIT; Calling 2 = Sense and meaning and value driven behavior; Calling 3 = Transcendent guiding
force
*Significant at p <.05 by one way ANOVA.

Table 8. Differences in Korean version of multidimensional calling measure(MCM-K) by marital status of fire-fighters 

Table 9. Differences in Korean version of multidimensional calling measure(MCM-K) by work position of fire-fighters

2) 다차원적 소명의식 수준

다차원적 소명의식 수준(Korean version of multidimensional 

calling measure, MCM-K)의 3가지 요인, 즉 요인 1: 일 

동일시 및 개인-환경 적합, 요인 2: 일의 의미와 가치 

추구적 행동, 요인 3: 초월적 인도력에 따른 연령별 차이

를 알아본 결과, 소방공무원의 20대와 50대 집단간 ‘소

명 1’요인에서 20대의 소명의식이 평균 4.65 (SD=0.98)

로 가장 높게, 50대의 소명의식이 평균 4.00 (SD=0.72)으

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

다(<Table 7>). 결혼상태별 차이를 알아본 결과, 소방공

무원의 집단간 ‘소명 2’, ‘소명 3’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소명 3요인에서는 ‘이혼/사별/별거’ 집단

이 ‘기혼’이거나 ‘미혼’인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기혼’이거나 ‘미혼’인 집단과 ‘이혼/사별/별거’ 집단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Table 8>). 또한 

MCM-K에 따른 직급별 차이를 알아본 결과, 소방공무

원의 집단간 ‘소명 1’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소방사, 소방교, 소방장, 그리고 소방위 이상의 직급 

중, MCM-K 3개의 요인 전체, 소방사가 가장 높게, 소방

교 직급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9>). 

그리고 성별, 학력, 현재 맡은 업무, 근무기간별 소명의

식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

는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의 결과와 같이 20대와 40~50

대 간의 차이와 유사한 경향으로 볼 수 있었다.

2. 인구사회학적 배경 및 직무특성에 따른 직무만족도 

분포

성별, 연령, 학력, 월평균소득, 결혼상태, 직급 등 설

문 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배경 변인에 따른 직무

만족도 상호연관성 분포를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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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z Variable
Job satisfaction scale(%)


Strongly disagree Not really disagree Neutral Little agree Strongly agree

Education level

1

High school graduate 0.0 8.3 25.0 41.7 25.0

12.360Univ. graduate 0.0 0.0 13.6 38.6 47.7

Postgraduate 0.0 0.0 20.0 20.0 60.0

2

High school graduate 0.0 8.3 29.2 41.7 20.8

21.112**Univ. graduate 0.0 0.0 11.4 34.1 54.5

Postgraduate 0.0 20.0 0.00 40.0 40.0

3

High school graduate 0.0 0.0 29.2 45.8 25.0

29.927***Univ. graduate 0.0 0.0 12.5 36.4 51.1

Postgraduate 0.0 20.0 0.00 40.0 40.0

Monthly income

1

≤3,000,000 0.0 2.0  9.8 29.4 58.8

11.960
3,010,000~4,000,000 0.0 0.0 21.4 46.4 32.1

4,010,000~5,000,000 0.0 6.3 18.8 43.8 31.3

≥5,010,000 0.0 0.0 22.7 45.5 31.8

2

≤3,000,000 0.0 3.9 5.9 29.4 60.8

14.289
3,010,000~4,000,000 0.0 0.0 21.4 46.4 32.1

4,010,000~5,000,000 0.0 6.3 18.8 25.0 50.0

≥5,010,000 0.0 0.0 22.7 45.5 31.8

3

≤3,000,000 0.0 2.0  5.9 31.4 60.8

16.900*
3,010,000~4,000,000 0.0 0.0 17.9 46.4 35.7

4,010,000~5,000,000 0.0 0.0 31.3 25.0 43.8

≥5,010,000 0.0 0.0 22.7 54.5 22.7

Work positional

1

Fire-fighter 0.0 3.0  0.0 33.3 63.6

14.091
Senior fire sergeant 0.0 0.0 18.2 45.5 36.4

Fire sergeant 0.0 0.0 25.5 39.3 35.7

≥Fire lieutenant 0.0 2.9 23.5 38.2 35.3

2

Fire-fighter 0.0 3.0  0.0 30.3 66.7

15.368
Senior fire sergeant 0.0 4.5 13.6 45.5 36.4

Fire sergeant 0.0 0.0 28.6 28.6 42.8

≥Fire lieutenant 0.0 2.9 17.6 41.2 38.2

3

Fire-fighter 0.0 0.0  0.0 27.3 72.7

26.232**
Senior fire sergeant 0.0 4.5 13.6 50.0 31.8

Fire sergeant 0.0 0.0 32.1 28.6 39.3

≥Fire lieutenant 0.0 0.0 17.6 50.0 32.4

Note. Dependent variable: job satisfaction. job satisfaction was rated on a 5-point Likert scale.
zE: Evaluation item; zJob satisfaction 1= I believe, it was right choice to become fire-fighter. ; 2= I have a pride with the job of fire-fighter.; 3=
I have a worth and dignity when work.
*, **Significant at p <.05 or p <.01 respectively, by cross correlation analysis (N = 117).

Table 10. Differences in job satisfaction depending on demographic variables and work position of fire-fighters

실시한 결과, 직무만족도의 경우 학력에서는 만족도 

2 ‘나는 소방공무원이라는 직업에 자긍심을 가지고 있

다’(=21.112, p <.01), 만족도 3 ‘나는 직무수행 시 보

람과 긍지를 느낀다’(=29.927, p <.001)는 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월평균소득

(=16.900, p <.05), 그리고 직급(=26.232, p <.01)에

서는 만족도 3 ‘나는 직무수행 시 보람과 긍지를 느낀

다’는 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0>). 따라서 대졸 이상 그룹의 직무만족도가 

높았으며, 300만원 이하, 소방사 그룹의 직무만족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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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pendent variable B β t  Change in  F

(Constant) 1.85

0.51
21.19

Calling 0.53 0.51 6.30*** 0.35

Post-traumatic stress symptoms -0.01 -0.29 -3.49*** 0.07

Education dummy variable-2(Univ. graduation) 0.44 0.25 3.21** 0.05

Employment period dummy variable-5(7~10year) -0.56 -0.20 - 2.45* 0.04

Note. Dependent variable : Job satisfaction. Job satisfaction. was rated on a 5-point Likert scale.
*, **, *** significant at p <.05, p <.01 or p <.001, respectively(N = 117).

Variable Job satisfaction Post-traumatic stress symptoms Calling

Job satisfaction 1

PTSD -.384** 1

Calling  .612**  -.330** 1
**significant at p <.01, respectively(N = 117). 

Table 11. Correlation between level of job satisfaction, post-traumatic stress symptoms and calling of fire-fights

Table 12. The effect of post-traumatic stress symptoms and calling on the job satisfaction for fire-fighters 

유의하게 높은 비율로 월평균 소득과 직책이 직무만

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 외상성 사건의 노출 정

도에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었다. 

3. 고위험직무군 소방공무원의 직무만족도,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소명의식과의 상관관계

고위험직무군 소방공무원의 직무만족도,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소명의식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본 결

과, 직무만족도, 소명의식과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과

는 부의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특히 직무만족도와 소

명의식 간에는 0.6 이상의 높은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

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able 11>). 따라서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이 낮아질수록 소명의식과 직

무만족도는 높아지고, 소명의식이 높아질수록 직무만

족도도 높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외

상 후 스트레스 증상과 직무만족, 사회적 지지의 관계

를 분석한 결과, 사회적 지지는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수준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직무만족에 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Heo, et. al.(2006)의 

보고가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이 낮아질수록 소명의

식과 직무만족도는 높아졌다는 본 연구결과를 지지해 

주고 있다.

4.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소명의식, 인구통계학적 변수 

및 직무특성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고위험직무군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증

상, 소명의식, 그리고 통제변수인 인구사회학적 변수 

및 직무특성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더미변수를 포함한 회귀분석을 실행하였다

(<Table 12>). 변수들 사이에 서로 독립적인가를 보는 

다중공선성 진단에서 공선성 통계량의 공차 및 VIF 1

에 근접하여 변수 간에 상관관계가 낮아 다중공선성

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자기상

관관계 존재여부를 보는 Durbin-Watson은 2.032로 2에 

가까우므로 자기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었

다. 본 연구결과에서 수정된   값이 30% 이상이므로 

설명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었다(Data not shown). 이

들 변수들은 종속변수인 직무만족도를 51% 정도 설명

해 주는데, 소명의식은 35%로 가장 많은 설명력을 지

니며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이 첨가됨으로써 설명력

이 7%가 증가하여 42%의 설명력을 가지며, 학력2(대

졸), 근무기간(7~10년 미만)이 첨가될 경우 각각 5%, 

4%씩 증가하여 직무만족도에 51%의 설명력을 가진

다. 또한 F값 21.19은 p〈.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아래의 회기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었다. 따라서 소방공무원들의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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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독립변수들에 대한 상대적인 설명력에서는 소

명의식의 영향력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통제변수에서는 학력(대졸), 근무기간

(7~10년 미만) 순으로 직무만족도에 많은 영향을 미치

는 변수로 나타났으며, 그중에서도 소명의식이 가장 

영향력 있는 변수로 나타났다. 즉 소명의식과 학력이 

높고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수준이 낮을수록, 근무기

간이 짧을수록, 직무만족도는 높게 나타났다. 이에 비

해 대상자들의 통제변수인 연령, 월평균소득, 결혼상

태, 직급, 현재 맡은 업무, 그리고 근무형태의 경우 대

상자들의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Ⅴ.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고위험직무군 소방공무원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소명의식과 직무만족도의 관계에

서 정적⋅부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호상관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소방공무원은 각종 사고, 화재, 그

리고 자연재난 현장을 접하여야만 하고 인명구조, 상

황수습 등 극히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직무 수행 시 초긴장상태를 항시 유지하게 됨으로써 

소방공무원들은 고위험직무군에 속해있다. 소방공무

원들은 높은 직무스트레스와 소진을 경험하게 되고, 

이에 따라 그들의 직무만족도는 저하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방공무원의 직무만족도를 높

이는 정적(+) 요인과 직무만족도를 낮추는 부적(-) 요

인을 제시하여, 이를 토대로 한 기초자료를 마련해 보

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에 대한 논의, 의의 

및 제한점,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고위험직무군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증

상에 따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주요 연구 결과는 아래와 같다.

우선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고위험군 수

준은 35.9%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소방공무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Post- 

Traumatic Stress)과 소명의식(Korean version of 

Multidimensional Calling Measure: MCM-K) 정도의 차

이에서 연령별, 월평균소득별 차이를 알아본 결과는 

연령에서는 50대, 월평균소득 401만원 이상, 직급이 

소방위이상인 소방공무원이 외상 후 스트레스를 가장 

크게 느끼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따라서 나이가 많을수록, 월평균소득과 직급이 높

을수록 외상 후 스트레스 정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

었다.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 결과로 Ajou University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Foundation(2008)의 연

구에서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실태분

석 연구에서 사건충격척도의 절단점 25점을 기준으로 

하여 집단을 분류한 경우,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고위

험군이 36.8%로 나타났으며, 연령에서는 40-50대에서 

가장 높았다는 점과, Lee(2012)의 선행연구 결과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고위험군이 30.6%, 저위험군이 

20.5%로 나타났다는 점을 통하여 소방공무원들의 인

구사회학적 요인 중 연령이나 직급과 정신건강과의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것은 아닌지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러나 IES-R에서 고위험군으로 나왔다고 해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이하 

PTSD)로 진단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으며, PTSD는 선

별검사에서 직접면담을 통해 진단이 가능함을 인지하

여야 한다. 선별검사에서 25점이 넘은 것은 PTSD 진단

은 아니지만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의 정도가 고위험

군에 속한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Ajou University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Foundation, 2008). 따라

서 본 연구에서 직접 면담이 아닌 설문 결과만을 가지

고 확실하게 진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추후 추가적

인 연구를 통하여 재검증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

각된다. 

다음으로 MCM-K의 3가지 요인, 즉 요인 1:일 동일

시 및 개인-환경 적합, 요인 2:일의 의미와 가치 추구

적 행동, 요인 3:초월적 인도력에 따른 인구사회학적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성별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나이가 적고 직급이 낮을수록 자신의 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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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으로 더 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Ha, et. al.(2014)과 소명척도 개

발자인 Hagmaier & Abele(2012)의 선행연구에서와 같

이 성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나이가 많

고, 직급이 높을수록 소명의식이 높은 평균을 보였다

는 Ha, et. al.(2014)의 선행연구결과와는 상반된 결과

를 볼 수 있었다. 20-30대가 40-50대보다 소명의식이 

높은 것으로 도출되었으나 그 결과만을 가지고 소명

의식이 낮고, 높음을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

각된다. 이들의 직무특성을 감안해 보면 20-30대 소방

공무원들은 아직은 적응기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40-50대의 소방공무원들은 이 직업에 들어와서 스트

레스가 감당되지 않았다면 입사 3~5년 사이에 소방공

무원이라는 직업을 유지하지 못하고 이직을 하거나 

현장직무가 아닌 곳으로 교체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나이가 어릴수록, 직급이 높을

수록 소명의식이 높은 결과가 나타났지만 우리는 이

미 40-50대의 소방공무원들은 어느 정도의 외상 후 스

트레스와 함께 그 직업에 대해 성공적으로 적응한 것

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래서 그 적응에 성공한 그룹들

의 데이터가 절단된 상태로 나와 있을 수도 있을 것으

로 생각된다. 결국 20-30대의 소방공무원들이 혼돈과 

적응기라고 보면, 이 직군에 오래 남아있는 40-50대의 

소방공무원들은 부정적(–)축인 외상 후 스트레스와 그

를 대체할 수 있는 긍정적(+)축인 소명의식이나 동료

와의 공감대 등을 함께 활용하여 적응하는 기술에 익

숙해 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직무만족의 긍정적인(+) 

축이 될 수 있는 소명의식은 일의 의미와 관련하여 주

목받고 있는 핵심 주제 중 하나로, 이에 대한 연구가 

사람들이 자신의 일을 의미있게 인식하고 그 목적을 

실현해 나가는 것에 대한 폭 넓은 이해의 기반이 되어 

줄 것이다(Ha, et. al., 2014). 자신이 수행하는 일이 사

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게 하고, 삶의 의미

와 목적을 가짐으로써 일을 자발적으로 하도록 동기

화시켜주는 것을 ‘소명’이라고 보았을 때(Dik & Duffy, 

2009) 공간만족, 직무효능감 등 직무에 대한 성취나 

만족과 같은 긍정적 적응 수준을 반영하는 긍정적인

(+) 축이 될 수 있는(Joo, et. al., 2016) 소방공무원에게 

의미있는 정책이나 적합한 프로그램 적용을 통하여 

소명의식 수준을 높일 수 있다면 직무만족도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소방공무원들의 소

명의식을 높이거나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을 완화시

킬 수 있는 정책이나 치유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은 개

인을 기준으로 실행하는 것 보다는 위계질서의 문화

적 특성에 적합한 조직차원에서의 관리와 유지가 중

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소방공무원들의 인구사회학적 배경 및 

직무특성에 따른 직무만족도 분포를 확인한 결과는 

대졸, 월평균소득 3,000,000원 이하의 소득군, 그리고 

가장 낮은 직급인 소방사의 직무만족도가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직무만족도, 소명의식과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과는 부의 상관관계, 직무만족도와 

소명의식과는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따라서 소

명의식이 높아질수록 일의 의미를 강하게 인식하게 

되고, 외상 경험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의미를 

부여함으로써(Bunderson & Thompson, 2009; Jeong, 

2019), 소방공무원의 직무만족도에 영향력이 있는 소

명의식을 높일 수 있다면 그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예

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고위험직무군 소방공무원의 직무만족

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는 소명의식의 영향

력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학력은 대졸, 근무기간이 7년 이상 10년 미만의 

집단순으로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소방공무원의 직무만족도, 소명의식, 외상 후 스

트레스 증상간의 영향관계성에 대해 다양한 방향으로 

교차 검증한 결과를 바탕으로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은 낮추고, 소명의식을 높일 수 있는 긍

정적인 심리적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

는 방안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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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소방기본법 제 1조에서, 소방공무원들은 화재

를 예방⋅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호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

녕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임무를 담당하

고 있다(MOLEG, 2020. 4. 1.). 소방공무원들은 직무 특

성상 빈번한 외상사건에의 노출, 불규칙한 교대근무, 

높은 수준의 직무스트레스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발생의 고위험직무군으로 분류되고(Ryu, et. al., 

2017), 직업적 특성상 위험한 현장으로의 노출이 잦은 

소방공무원은 다른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보다 심한 신

체⋅정서적 스트레스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지만 

(WHOQOL Group, 1995), 이들을 위한 실제적인 중재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는 아직 많지 않다. 화재진압, 구

급⋅구조 등 위급한 상황에서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

하기 위하여 팀 단위로 움직이는 소방공무원들의 직무

특성은 다른 타 직종의 조직문화와는 차이가 있다. 특

히 현장 투입 시 팀 단위로 현장에 투입되기 때문에 

조직 내 상하간의 팀웍은 곧 생존과 직결된다. 따라서 

소방공무원 조직의 문화적 특성이 생존욕구와 위계질

서라는 조직문화가 커플링 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들의 동료 간 지지도를 높여주고 직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직이 체계적으로 케어해주는 것이 

필요하며, 조직차원에서 긍정적인(+) 축을 확장시키는 

것 또한 중요하다. 따라서 조직내 팀원 간의 이해와 친

화력을 통하여 소명의식을 높일 수 있고, 외상 후 스트

레스 증상은 낮출 수 있는 조직차원의 치료 및 치유프

로그램 등의 지속적인 지원으로 직무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소방공무원들의 위계질서와 같은 조직 문화적 특

성이나 그들만의 사용 언어 문화 등을 이해하고, 그들

의 직무 특성상 항시 외상 후 스트레스를 동반할 수밖

에 없지만, 동반된 트라우마를 상쇄시킬 수 있는 소명

의식을 조직차원에서 어떻게 키워줄 수 있고, 확대시

킬 수 있을지 심도있는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외상 후 스트레스가 있어도 직무만족의 정적(+)축이 

될 수 있는 소명의식을 높일 수 있다면 소명의식은 범

퍼역할을 하며 보호요인으로 가지고 갈 수 있다. 개인 

안에서만 소명의식을 찾으려하지 말고, 조직차원에서 

관리해 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따라서 소방공무

원 각 개인을 대상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심리 

치료를 위한 교육이나 상담, 치유프로그램을 구성, 진

행하기보다는 조직문화적 특성을 감안한 조직차원에

서 확대시킬 수 있는 긍정적 심리, 신체적 자원의 적용

이 중요하다. 또한 내부 조직차원에서의 지원도 중요

하지만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국민들의 사회적 관심, 

배려 그리고 꾸준한 응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 정신을 

더 높혀 줄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외상 후 스트레스

를 저하시키고, 소명의식을 높일 수 있는 긍정적 심리

자원의 개발을 위한 추가적인 연구와 소방공무원에게 

적합한 개입방안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

는 인구사회학적 배경을 기준으로 분석하였고, 조직

의 문화적 특성이나 동료간의 배려 등 긍정적인 심리

적 기능 수준을 반영하지 못하였으며, 긍정적 영향으

로 소명의식만을 검토하였기 때문에 전반적인 소방공

무원들의 조직문화 또는 삶의 만족이나 적응 수준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제한된다. 그

러나 2020년 3월 치유농업법이 통과됨에 따라 치유농

업 활동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이다. 따

라서 치유농업 활동을 통하여 소방공무원의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 완화와 소명의식 향상으로 조직원들

의 직무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치유농업 프로그램의 

진행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본 연구자는 본 자료 등을 바탕으로 순창 소재 소방

본부에서 현장지원팀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실내

치유정원을 설치하여 식물경관을 적용하고, 근무지 

내에서 텃밭 활동을 하는 등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기

대감 속에서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외상 후 스트레

스의 부정적인 영향과 소명의식의 긍정적인 영향 이

외에 부정⋅긍정적 영향 어느 곳에도 편향되지 않고 

좀 더 총체적이고 다각적으로 동반 상쇄시킬 수 있는 

유용한 주제들을 반영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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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직무군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및 소명의식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직무특성상 고위험군에 속하는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근무지 내 또는 근접장소

에서 텃밭활동이나 실내정원 설치를 통한 현장적용 치유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의 

인구사회학적 특징에 따른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소명의식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

여 현장적용 시 대상자에게 적절한 프로그램 적용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소방공무원의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 고위험군은 35.0%의 높은 비율로 분류되었다. 

특히 소방공무원의 나이가 많을수록, 월평균소득과 직급이 높을수록 외상 후 스트레스 정도가 높은 

결과를 볼 수 있었다. 소방공무원의 직무만족도는 직무특성상 동반될 수밖에 없는 외상 스트레스와

는 부의 상관, 소명의식은 정의 상관으로 직무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데 소명의식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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